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인천시립박물관, 4차 산업혁명에 발맞춰 간다
- 문화체육관광부‘실감콘텐츠 제작 및 체험존 조성지원 사업’공모 선정 -

○ 인천광역시(시장 박남춘)는 인천시립박물관(관장 유동현)이 문화체육

관광부‘2021년 공립박물관·미술관 실감콘텐츠 제작 및 체험존 

조성지원 사업’공모에 최종 선정됐다고 밝혔다.  

○ ‘2021년 공립박물관·미술관 실감콘텐츠 제작 및 체험존 조성지원 

사업’은 가상현실(VR), 인공지능(AI) 등 신기술을 활용한 역사 문화 

콘텐츠를 개발해 색다른 문화체험 서비스를 시민들에게 제공하는 

것이다.  

○ 인천시립박물관은 국비 5억원에 시비 5억원을 더한 총 10억원의 

사업비를 받아 ‘인천의 길’을 주제로 한 미디어아트 체험존과 

인천의 독립 운동이야기를 백범 김구와 만오 홍진을 통해 들을 수 

있는‘백범과 홍진의 길’ 에듀테인먼트 체험존을 조성한다. 

○ 이 사업을 통해 그동안의 정적인 유물전시의 한계를 벗어나 인터렉티브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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미디어 기술을 활용해 인천의 과거로부터 현재 미래로 이어지는 

길의 역사성을 시공간적으로 실감나게 체험할 수 있게 된다. 

○ 유동현 인천시립박물관장은“인천을 대표하는 박물관으로서 4차 

산업혁명에 발맞춰가는 콘텐츠를 개발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”고 

밝혔다.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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